
일  시 2024년 9월 8일(일) 장  소 줌(ZOOM)

참석자

(15명)

김경옥      김기웅      김만호       김상태      김진실      방호동    박세철      

신인호    이거랑    이우영     최남운     원영신     조숙형     전경자     이상찬 

결정사항

1. 2024 후반기 예산 추가 경정 건(제안자 : 박세철)

  가. 해외선교국 사업; 헤브론공동체 건축 후원 300만원 증액

  나. 예비비: 700만원 증액

 <<결정>> 

 그대로 받기로 결정함.

2. 제83차 수련회 주제 및 주강사 선정 건 (제안자 : 김만호)

가. 주제 및 주제 말씀

     1안:‘믿음으로!’(히 11:1-2) - 믿음으로 증거를 얻는 공동체 -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2안:‘예수를 바라보자’(히 12:2)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안: ‘추수할 일꾼들’(마 9:36-38)

36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37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나. 주강사 

    - 개회 예배, 저녁집회 1, 저녁집회 2, 폐회 예배

2024년 정간사 회의록 (9월)



<<결정>>

가. 주제는 미확정, 말씀은 확정 : 히브리서 12장 2절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나. 주강사 선정

1. 개회 예배 : 김경옥 간사님

2. 저녁 예배1 : 신임 대표 간사님

3. 저녁 예배2 : 신임 대표 간사님

4. 폐회 예배 : 김만호 간사님

3. 선교사 파송 원칙 개정 건 (제안자 : 김진실)

가. 파송에 대한 결정 항목 중 ‘파송선교사는 훈련과정 이상의 양육과정과 교사선교회에

서 인정하는 선교훈련을 마쳐야 한다.’는 내용을 ‘파송선교사는 교사선교회 회원으로

서의 의무(양육, 별무리 참석, 회비 등)를 다하는 사람으로 훈련과정 이상의 양육과정

과 교사선교회에서 인정하는 선교훈련을 마쳐야 한다.’로 개정

 나. 선교사 관리 항목 중 ‘교사선교회와 후원관리자들에게 연말에 재정보고를 포함한 사

역보고를 한다.’로 개정

 다. 단기 선교팀 관리 항목 중 자격을 ‘교사는 확립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 예비교사는 

PLTC를 수료한 자’로 개정

<<결정>>

가. 주파송(무장과정이상)과 협력파송(훈련과정이상)으로 구분지어 나중에 다시 수정하여 

요청한다.

나. 개정에 찬성

다. 개정에 찬성

4. 정간사 퇴임 건 (제안자 : 김만호)

  가. 신인호 간사(임직 26년: 1999-2024), 임기 10년 초과 및 한도 15년 초과로 퇴임 

자격이 됨.

  나. 김경옥(임직 12년: 2013-2024), 임기 10년을 초과하였으므로 퇴임 자격이 됨. 건강

상의 이유로 계속 사역이 어려워 퇴임을 희망함.



<<결정>>

이번엔 퇴임 없이, 수정된 안건에 소급 적용에 대한 내용이 빠져서 아래와 같이 추가하기

로 한다.

(2021년 8월 28일부로 적용하되, 소급 적용 하지 않는다.)

5. TEMing 무장과정 개선 건(제안자 : 김기웅)

  가. 2024년도 TEMing(집중훈련) 무장과정의 영성·진로파트 시범적용에 관한 연구

  나. 선교회의 현실과 미래를 고려한 TEMing(집중훈련) 개선방향 모색

- 개선안에 대해서, 10월 간사리트릿에서 의견수렴 및 논의주제로 상정할 것인가?

 <<결정>>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함으로 다음 회의 때 더 얘기하고 결정한다.

기타 논의 1. 일본 선교지 방문 신청 (제안자 : 김진실)

가. 단톡방에 신청해주세요.


